
일본의 면방 공업 - 한산기 없는 생산의 안정화에 도전 

일본에서는 면방 공장들이 고객의 요망을 재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로트ㆍ다품종ㆍ단납기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 체제를 공장마다 만

들어내고 있다. 거래선의 “필요한 양을 필요한 때에”라는 요망이 관례가 되

어 있는 상황에서 면 방적의 많은 공장들은 종전의 풀 조업에 적합한 체제

에서 바뀌고 있다. 

일본의 면방 업계에서는 방적 설비의 가동률이 종전에는 80%대를 기준으

로 해왔는데, 최근 일본 방협이 발표하는 생산 상황에 따르면 지난 1월의 회

원사 방적 설비 가동률은 2004년 3월 이래도 1년 9개월 만에 80%를 밑돌았

다. 그 다음 2월에도 70%대였다. 작년부터 한산기(閑散期)를 실감하게 되었

다고 면방 공장에서 말하고 있다. 

QR(quick response)를 위하여는 순발력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므로 번

망기(繁忙期)에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 상황(商況)이 

바뀌어 한산기 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서 생산 교

대를 변경하거나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하는 등으로 공장의 생산 체제를 유

연하게 바꾸기도 한다. 게다가 이제까지 잘 치루지 못하였던 성수기나 분야

를 위한 상품 개발도 추진해 왔다. 

후지보 텍스타일은 직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 가급적 오랜 기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춘하절뿐만 아니라 가을까지 판

매할 수 있는 상재(商材)를 개발하면 좋다. 최근에는 리넨 혼방으로도 추동 

소재로서 판매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겨울철의 패션이 변화하여 “겨울=방한”이라는 관념이 없어지고 있어, 얇은 

옷을 겹쳐 입는 방안도 고려하면서 개발을 추진할 작정이다. 

또한 일본과 시즌이 서로 어긋나는 해외 시장에도 판매를 늘릴 생각이다. 

연속 실켓사를 유럽ㆍ미국ㆍ중국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축소되는 일본 내 시장을 보완할 뿐 아니라 이로서 생산을 평준화할 수도 

있다. 1년 내내 생산을 안정시켜 코스트면에서도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다쓰다보는 7~9월의 한산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이제까지 수요가 적었던 

추동절용 소재를 빨리 개발하고 있다. 최근 1~2년에 “카바레리아 1525”, “EX 

카멜론”과 같은 수모 혼방 소재를 상품화해 왔다. 방적사 생산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모 혼방 소재의 비율은 1%도 안되던 것이 금년에는 5%까지 늘

었다. 

앞으로 약 20%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다. 주력 분야는 여성, 캐주얼, 어린이

들인데, 특히 여성과 캐주얼 분야에서 추동절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불잇이나 시츠, 커버와 같은 비의료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어린이용에 대하여는 순면사로 보다 더 클리어한 표면감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일본으로 되들여 

오는 사업은 2007년까지 사업 틀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사업 틀 만들기와 

유통이나 결제 등에서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제3국으로도 

실ㆍ텍스타일ㆍ제품을 수출하는 등 장래에는 판매 폭을 넓힐 작정이다. 

 ◎ 개발 상품을 무기로 판매 확대 



일본의 면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두 회사도 다양한 상품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합 소재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면 100% 

이외의 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품을 무기로 더 많이 

판매함으로써 한산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쓰즈키보는 일본 내 공장을 재편하여, 면사는 이즈모(出雲) 공장, 혼방은 

고치(高知) 공장, 직포는 오이다(大分) 공장으로 전문화한 3개 공장 체제로 

바꾸었다. 

이 중에서 고치 공장은 가장 소로트ㆍ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공장이며, 상

품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이미 PTT(polytrimethylene terephtalate) 섬유인 “소

로텍스”와 면 혼방, “소로텍스”와 모달 혼방, 면과 실크 혼방 등의 복합 소재

나 스테인레스 얀 등을 상품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로 이제까지 거의 

볼 수 없었던 니트용 추동절 상재(商材)도 개발되었다. 고치 공장에서는 연말

까지 월산 2,000곤(梱) 중 10%는 이러한 개발 상품을 생산토록 할 예정이다. 

상품 개발이나 소로트ㆍ다품종화를 추진하면서 고객의 요망에 적합한 체제

로 하여 주문에 의한 생산을 계절과는 상관없이 안정화하려고 하고 있다. 

오이다 공장에서는 이번에 품종 교체 시간을 단축하거나, 인원 배치 등의 

생산 체제를 여러 면에서 검토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올렸다. 직기 220대

를 가동하고 있는데, 월 생산 수량은 적어도 50% 올라갔다고 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가격 대응력도 올라갔다. 직포는 방적보다도 번

망기와 한산기의 차가 큰데, 월산 1만 곤의 이즈모 공장에서는 타월 산지와

의 거래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 새로운 산지에도 판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80수까지 시험적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별로 거래가 없던 새로운 산

지에도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고치 공장에서 개발한 특수 소재를 명함 



대신에 니트 산지에 나누어 주며, 거래를 새로 터보려고 하고 있다. 면사 판

매는 채산성을 중요시하고 있어, 채산이 안맞는 것은 자가 소비로 돌리고 있

다. 원사부터 직물까지 일관 작업을 하면 직물의 가격 대응력이 보다 여유가 

있다고 한다. 

곤도 방적소(近藤紡績所)의 텍스타일 사업부가 취급하는 상재는 대부분이 

중국 합판인 칭다오 등화방직(靑島藤華紡織)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면 100% 소재를 중심으로 생산하였는데 현재는 복합 소재의 생산이 늘어나

고 있다고 한다. 면사의 수요가 적어지는 7~9월 이외의 시즌에도 뽑고 있으

며, 복합 섬유는 칭다오 등화방직의 염색량 전체의 30~40%를 차지할 정도가 

되어 있다. 

또한 면 소재도 현지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상품을 열

심히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개발한 “CC 코튼”은 이런 방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앞으로는 텍스타일이나 제품을 다루는 제품 사업부를 늘리려는 방침인데, 

지금 상태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면 큰 무기가 될 것이다. 

 ◎ 단납기 대응으로 계절감 희미해져 

다품종ㆍ소로트 생산과 단납기 대응이 잘 되어가자 과거와 같은 계절감은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 눈 앞의 시즌을 빠듯하게 겨우겨우 따라가

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다음 시즌의 상품도 끼어들어 한 시기에 다

양한 시즌의 상품이 섞여 있게 된다. 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생산 설비를 세

워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한산기를 메꿀 뿐만 아니라, 번망기를 어떻게 잘 치루어 낼지도 중요하다. 



신나이가이멘(新內外綿)은 월산 300t의 설비 능력으로 200t 정도를 생산하

여, 언제나 재빨리 움직일 체제로 소로트ㆍ다품종ㆍ단납기 대응을 해내고 있

다. 이 다품종ㆍ소로트 생산을 성공시키는 신상품 개발에 대하여는 연간 10

건 이상의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다음의 2007년기(期)에 중요시해야할 테

마는 환경과 LOHAS(life style of health & sustainability)이며, 오거닉(organic) 관

련의 상품화를 추진한다. 또한 텐셀을 사용하여 환경을 앞으로 내세운 개발

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는 이제까지는 대체로 춘하절형이었다. 연간을 통하여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추동절 소재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에

어컨이 잘 되어 있는 건물 내를 염두에 두고, 경량감이 있는 수모 혼방 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에는 호평을 받고 있는 텐셀 캐시미어 혼방 소재의 

버전도 넓혀나갈 뿐만 아니라 수모 혼방의 이색염색사(grandrelle yarn)도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오미겐시”는 기능 레이온을 무기로 의류 용도로 널리 판매하고 있다. 주

력이 되는 부직포 용도는 한 여름에 피크가 되며, 겨울이 되기 전 시기가 한

산기가 된다. 연간을 통하여 안정화하도록 계속 판매를 늘리는 이너용 말고

는 스포츠를 포함한 의류 분야의 용도 개척도 중요시하고 있다. 

금년기의 니트 판매부는 이너용의 제품 사업의 호조도 있어 크게 판매가 

늘고 있다. 생산면에서는 스톡 판매하는 40~50품종의 정번 소재에 대하여는 

시기를 보면서 어떻게 사업을 늘려나갈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수주품번

(受注品番)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계를 필요한 때 사용하여 거래선의 요망에 

자상하게 대응한다. 격납고에 보관하고 있는 편기에 대하여도 고객의 요망이 

있으면 바로 꺼내어 280대 전부를 재빨리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 체제를 만



들어 놨다. 이와 같이 자상한 대응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니트 판매를 늘려나

갈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현지 법인 근견 상하이 상무(近絹上海商貿)를 설립함으

로써 앞으로는 기능 레이온의 해외 판매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것도 연간

을 통하여 생산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고가와(加

古川) 공장의 월 생산 능력 1,400~1,450t 중에서 기능 레이온의 생산은 

150~200t이 된다. 앞으로는 이 수준을 한동안 지킨 다음에 200~300t까지 해외

로 넓혀나갈 것이다. ♣ 


